	개의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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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겉모습으로 건강 판단 
  건강한 개는 축축한 코, 맑은 눈, 깨끗한 입, 윤기나는 털을 갖고 있으며, 식욕이 왕성하고 동작이 활발하다. 

	 
	 
	 
	 
	 
	 

	 
	 
	가. 코 
 건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코가 마르지 않고 축축하며 윤택하다.

나. 눈 
  눈물이나 눈꼽이 나오는 경우는 우선 호흡기 감염과 장모종일 경우 털끝이 눈을 찌르는 것을 의심할 수 있으며 열이 있을때는 반드시 눈꼽이 끼고 웅크리며 누워있기를 좋아하게 되며, 호흡기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식체시에도 열을 동반하여 눈꼽이 끼기도 하고 디스템퍼로 식욕이나 원기가 떨어지며 미열이 있을때도 맨먼저 눈꺼풀에 충혈이 생기기도 하나 건강할 때는 눈이 맑고 깨끗해서 반짝거린다. 

다. 입의 점막
  건강한 개는 입이 선명한 분홍색깔을 띠고 있으나 기생충이나 영양불량으로 빈혈이 되면 창백해져 하얗게 된다. 운동 후 혀나 입의 점막색깔이 순간적이나마 하얗게 되는 것은 혈액의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며, 필라리아의 기생으로도 발생될 수 있으며 열이나 위장장애가 있을때는 입이 말라붙거나 냄새가 나고 침을 흘린다. 

라. 털 
  털이 까칠하고 다소 곤두선 채로 유지되는 수도 있는데 이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 동작 
  연령이나 개성에 의해 다소 차이점은 있으나, 평소의 상태에 비해 침울해지고 동작이 둔하거나 구석진 곳에서 웅크리기를 좋아하면 이상이 있는 것이다. 

바. 식욕 
  건강한 개는 식욕이 왕성하나 음식을 전폐하거나 평소보다 덜 먹거나 토하거나 하는 것은 먹이가 잘못되었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기생충이나 심한 과식 후 위장장애, 운동부족, 부적합한 약물의 남용, 중독성 물질의 섭식, 만성위염이나 기타의 질병 등은 식욕을 저하시키고 구토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사. 분변 
  분변도 건강상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설사는 말할것도 없고, 변에 피가 섞이거나 너무 묽거나 굳어서 색깔이 평상시와 현저하게 다를때는 기생충, 장염, 소화불량이나 체온상승 등의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하여야 하며 기생충약은 강아지 때 필수적으로 투약하고 이후에도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먹이는 것이 좋으며 설사와 같이 혈변이 계속된다면 십이지장충의 기생이나 장염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아. 기타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도 하품, 기침, 재채기, 딸국질, 트림 등으로도 건강상태를 표현한다. 특히, 퍼그등은 코를 골기도 하고 요크셔테리어는 반가울 때 이를 드러내고 씩 웃기도 하며, 때로는 주인을 따라 노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침은 감기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잘못 먹었을때나 목에 걸렸을때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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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래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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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웃는 개(요크셔테리아)


	 
	 
	 
	 
	 
	 

	 
	2. 몸의 상태로 건강 판단 
  호흡, 맥박, 체온 등은 개의 종류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호흡과 맥박은 소형종이고 젊을수록 수치가 높고, 대형종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것이 보통이다. 

	 
	 
	 
	 
	 
	 

	 
	 
	가. 호흡 
  중형이상의 큰개에서는 1분간의 호흡수가 14~20회 정도이다. 땀구멍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후나 운동후의 체온조절이 호흡기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운동이나 더위때의 호흡이 격렬해지나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맥박 
  맥박은 뒷다리의 안쪽 넓적다리쪽에 손을 넣고 인지와 약지로 동맥의 위를 가볍게 눌러보면 잴 수 있다. 안정하고 있을때 중형의 어미개는 1분간 70~80회, 강아지는 90~120회 정도이다. 호흡이나 맥박이 높은 것은 열을 수반하는 병에 감염되어 있을때지만 맥박이 고르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것은 심장에 필라리아가 기생할 때에 나타나기도 하고 보통때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맥박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다. 체온 
  체온은 개의 종류나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며 측정시 체온계에 와셀린을 묻혀 항문에 삽입하여 체온을 잰다. 
  출생시 새끼의 체온은 다소 낮아 36~37℃이고, 생후 1개월 가까이 되면 38.5℃ 정도로 높아지고 성장에 따라 점점 높아져 3~4개월경에 39℃가 된다. 

	 
	 
	 
	 
	 
	 

	 
	 
	표 1. 견종별 체온 

	 
	 
	견 종

체온(℃) 

소형종
중형종
대형종

38.5~39.0
38.0~38.5
37.5~38.0 



	 
	 
	 
	 
	 
	 

	 
	  이상과 같이 겉모습의 관찰과 호흡, 맥박, 체온 등의 검사에 의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물은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말을 하지 못하므로 사육주가 항상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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